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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us of dietary behavior and nutrition 
intake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of adolescents.
Methods: Data from 659 adolescents aged 13 to 18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7–2018) were analyz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mplex sampling data analysis with SPSS v. 27.0.
Results: The adolescen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physical activity 
as follows: The first group with high physical activity (8.9%), a second group with normal 
physical activity (29.7%), and a third group without physical activity (61.4%). Boy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hysical activity than the girls. Adolescents with high physical activity 
had a significantly lower body mass index than adolescents without physical activity, but their 
meal regularity,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recognition of body imag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erms of biochemical factors, adolescents with high physical activity had lower 
triglycerides and cholesterol than adolescents without physical activity, while hemoglobin 
and hematocrit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ddition, the intakes of energy, carbohydrates, 
proteins, fat, vitamin B1, niacin, calcium, phosphorus, sodium, potassium, iron increased 
significantly as adolescents’ physical activity increased.
Conclusion: The physical activity of adolesc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dietary behavior, 
lifestyle, and nutritional fa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articip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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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classes in schools and develop various programs considering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among adolescents.

Keywords: adolescent; gender; behavior; nutrients; Korea

서론

국민체육진흥공단 [1]의 ‘국민체력 100’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충분한 신체활동은 근육 및 신경
계의 발달과 신체의 전반적인 성장과 성숙에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 사고를 키
워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정신적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ok 등 [2]

과 Lee와 Kim [3]은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며 안정적인 심리상태
를 나타내는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i [4]의 연구에서도 높은 신체활동 

참여는 청소년의 배려성, 협동성 등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은 청소년의 성장 및 비만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Lee [5]의 연구에 따르
면 신체활동 실천 청소년집단이 미실천 집단보다 신장이 더 크고, 체질량지수는 더 낮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Kim과 Jung [6]의 연구에서도 신체활동 실천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하며 평상 시 스트레스 인지율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신
체활동이 청소년의 정신적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 및 신체성장에 긍정적인 효과 [7-10]가 

있으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실천도는 저조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9,11]. 2022년 아시아 15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활동 성적표 등급을 Global 

Matrix 4.0의 지표와 등급을 이용하여 최고점 A+–F 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2], 아시아 국가의 평
균점수는 D+, 일본 B−, 한국 C+, 대만 C−, 중국 D의 성적을 보였다. 동일한 지표로 57개국의 성
적표를 비교한 결과 [13]에서도 평균은 D, 덴마크와 핀란드 B−, 뉴질랜드와 스웨덴 C+, 스페인
과 호주 C−, 미국 D+ 등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국가의 50% 이상의 청소년들이 적절한 신체활동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해당국가에서는 현재 지속적인 관련 조사의 진행과 온
라인 기반의 중재 [14]를 통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5].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질병관리청의 2021년도 조사 [16]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6.3%만
이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청소
년은 14.2%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빠른 성장으로 식욕이 왕성해지는 시기이지만 

높은 아침결식 및 잦은 패스트푸드 섭취 등의 식습관 [17,18]과 일부 청소년의 경우 음주 및 흡
연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및 컴퓨터 등의 스크린기반 

여가활동과 좌식행동이 청소년의 건강 위험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 실제 Kim 등 [2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월 12시간 정
도 먹방이나 쿡방을 시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많은 시청시간이 청소년의 식습관과 신체활동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21]는 청소년의 낮은 신체활동 실천
율과 건강관련성을 고려한 청소년의 신체활동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실생활에 적용되도록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
동을 매일 1시간 이상하고, 최소 주 3일 이상은 고강도의 신체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
다. 특히,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 활동이나 체육수업 등의 운
동, 이동을 위한 걷기나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연습 등을 포함하며 전반적으로 활동적인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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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의 신체활동 관련 연구는 신체활동과 자아존중, 친사회적 행동 및 수면패
턴과의 관계연구 [2,4,22,23] 등이 있으며, 대규모 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로 

신체활동과 좌식행동, 신장 및 체중 등의 건강관련 요인 분석 [6,24-27], 복부비만관련 생활습
관 [28], 공복혈당관련 식이요인 분석 [29] 등이 있으나, 청소년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
른 식행동과 영양섭취 실태를 파악한 2차분석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7

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7기 2,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식행동 및 영양섭취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청소년기의 신체
활동 장려를 위한 근거 마련과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영양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2,3차 년도에 해당되는 

2017–2018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 JBNU 2021-11-008).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총 참여
자는 24,269명이며, 2,3차년도 참여자는 16,119명이었으나 본 연구에 이용한 만 13–18세에 해당
되는 참여자는 총 914명이었다. 이 중 극단적인 식품섭취량에 의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섭취량이 500 kcal 미만 또는 5,000 kcal이상자 (n = 185), 하루 60분이상 신체활동 실천 

일수 비해당 및 무응답자 (n = 70)는 제외하여 도출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659명이었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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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nts of KNHANES VII (2017–2018)
(n = 16,119)

Participants after
the exclusion of missing data (n = 659)

Boys
(n = 344)

Girls
(n = 315)

Highly active
(n = 57)

Moderately active
(n = 196)

Inactive
(n = 406)

Gender Physical activity levels

13 ≤ age ≤ 18 (n = 914)

Exclusion of participants with missing information
· Energy intake higher than 5,000 kcal

or less than 500 kcal (n = 185)
· Daily physical activity over than 60 min (n = 70)

Fig. 1. Flow diagram for selecting study participants.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조사내용 및 방법
일반적 특성 및 신체활동 수준
일반적 특성은 만 나이, 성별, 가족형태, 거주지역, 주택유형을 변수로 하였다. 가족형태는 

가구원수를 이용하여 ‘1-2인’, ‘3인’, ‘4인’, ‘5인 이상’ 가구로 분류하였다. 거주지역은 동은 ‘도
시’로 읍면은 ‘농촌’으로 분류하였다. 주택유형은 ‘일반주택’과 ‘아파트’로 분류하였다.

신체활동 수준은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변수 중 2,3차년도에 청소년을 상대로만 조사한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일수’ 변수를 활용하였다. ‘최근 7일 동안 없다’, ‘주 1일’, ‘주 2

일’, ‘주 3일’, ‘주 4일’, ‘주 5일’, ‘주 6일’, ‘주 7일’의 변수를 ‘최근 7일 동안 없다’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주 1-3일 신체활동’은 ‘신체활동 보통 군’, ‘주 4–7일 신체활동’은 ‘신체활동 많
은 군’으로 분류하여 변수로 이용하였다.

신체계측 요인
신체계측 요인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도를 이용하였으며, 비만도는 한국
소아청소년표준 성장도표 기준 [30]에 따라 연령별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였다. 체질량지수 5

백분위수 미만은 ‘저체중’, 체질량지수 5백분위수 이상 85백분위수 미만은 ‘정상’, 체질량지
수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은 ‘과체중’,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식행동 요인
식행동 요인은 식사빈도, 식사 시 동반인 여부, 외식빈도, 영양보충제 섭취여부의 변수를 이
용하였다. 식사빈도는 최근 1주 동안의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빈도 변수를 이용하
였으며, ‘주 5–7회’, ‘주 3–4회’, ‘주 1–2회’, ‘거의 안한다 (주 0회)’로 분류되어 있는 변수를 이
용하였다. 식사 시 동반인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시 가족 및 가
족 외 사람과의 동반 여부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각 끼니별 식사빈도가 주 2회 이하인 경우
를 제외하고 ‘예’, ‘아니오’로 답변한 변수를 이용하였다. 외식빈도는 기존의 ‘거의 안한다’,  

‘월 1–3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하루 1회’, ‘하루 2회 이상’의 변수를 ‘하루 1회 이
상’, ‘주 3–6회’, ‘주 3회 미만’으로 재분류하였다. 영양보충제 섭취여부는 ‘예’, ‘아니오’의 변
수를 이용하였다.

생활습관 요인
생활습관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체형인식, 1년간 체중조절 노력, 1주일간 근력운
동 빈도, 흡연, 음주여부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변수를 ‘좋음’, ‘보통’, ‘나쁨’으로 재분류하였다. 주관적 체형인식은 ‘매우 마른 

편’, ‘약간 마른 편’, ‘보통’, ‘약간 비만’, ‘매우 비만’의 변수를 ‘마른 편’, ‘보통’, ‘비만’으로 재분
류하였다. 1년간 체중조절 노력은 ‘체중감소 노력’, ‘체중유지 노력’, ‘체중증가 노력’, ‘체중조
절 노력해 본적 없음’의 변수를 이용하였다. 1주일간 근력운동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 빈도는 ‘전혀 하지 않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의 변수를 ‘하
지 않음’, ‘주 1–2일’, ‘주 3–4일’, ‘주 5–7일’로 재분류하였다. 흡연여부는 연구대상이 청소년이
므로 본 조사의 ‘담배 한두 모금 피운 경험’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지금까지 없음’과 ‘있음’으
로 분류된 변수를 이용하였다. 음주여부는 ‘평생음주경험’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술을 마셔
본 적 없음’과 ‘있음’의 변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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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적 요인 및 영양소 섭취량
생화학적 요인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혈중 요
소질소’, ‘크레아티닌’ 변수를 이용하였다. 영양소 섭취량 분석을 위한 항목은 ‘열량’, ‘탄수화
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비타민 C’, ‘칼슘’, 

‘인’, ‘나트륨’, ‘칼륨’, ‘철분’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7.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단계층화집락 표본 설계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므로 자료 분석 시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 따라 건강설문·검진조사·영양조사의 연관성 가중치를 반영한 

복합표본설계 (층화변수: kstrata, 집락변수: psu, 가중치: wt_tot)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각 조사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n, weighted %) 혹은 연속형변수의 경우 평균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식행동, 생활습관, 생화학적 요인 및 영양소 

섭취 중 범주형 변수는 복합표본 교차분석, 연속형 변수는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α = 0.05 미만에서 Bonferroni 검정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결과

조사대상자의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일반사항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 659명의 조사대
상자는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 많은 군’은 57명 (8.9%), ‘신체활동 보통 군’은 196명 

(29.7%)’, ‘신체활동 하지 않는 군’은 406명 (61.4%)으로 분류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
은 ‘15.64세’이며, 각 군의 평균 연령은 ‘15.40세’, ‘15.73세’, ‘15.78세’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51.5%, 여학생이 48.5%이며, 신체활동 많은 군의 81.5%와 신체활동 보통 군의 66.0%는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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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status of physical activity
Variables Total (n = 659) Status of physical activity Wald F/χ2-value

Highly active (n = 57) Moderately active (n = 196) Inactive (n = 406)
Age (yrs) 15.64 ± 0.07 15.40 ± 0.19 15.73 ± 0.09 15.78 ± 0.07 1.7831)2)

Gender 58.553***

Boy 344 (51.5) 47 (81.5) 129 (66.0) 168 (40.1)
Girl 315 (48.5) 10 (18.5) 67 (34.0) 238 (59.9)

Household structure 13.609**

1–2 24 (3.3) 2 (4.3) 7 (3.2) 15 (3.2)
3 165 (24.8) 8 (12.4) 42 (20.6) 115 (28.6)
4 337 (52.0) 35 (66.0) 100 (51.3) 202 (50.3)
≥ 5 133 (19.9) 12 (17.2) 47 (24.9) 74 (17.8)

Residential area 0.1892)

Urban 590 (90.8) 49 (89.3) 177 (90.7) 364 (91.0)
Rural 69 (9.2) 8 (10.7) 19 (9.3) 42 (9.0)

Type of house 2.4052)

Housing 197 (30.5) 18 (28.4) 66 (34.8) 113 (28.8)
Apartment 462 (69.5) 39 (71.6) 130 (65.2) 293 (71.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or number (weighted %).
1)p-value by Wald F statistics.
2)Not significant.
**p < 0.01, ***p < 0.001.



생이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59.9%는 여학생으로 나타나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가족형태는 조사대상자의 52.0%가 ‘4인’, ‘3인’은 24.8%, ‘5인 

이상’은 19.9%, ‘1–2인’은 3.3%이었다. 신체활동이 많은 군의 66.0%가 ‘4인’ 가족이며, 20.6%

의 신체활동 보통 군과 28.6%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3인’ 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나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1). 거주지역과 주택유형은 세군 사
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도시’ (90.8%)와 ‘아파트’ (69.5%)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신체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신체적 특성차이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 신장은 ‘167.72 cm’이며, 성별에 따라 남학생 (172 cm)이 여학생 (161 cm)보다 유의적으
로 컸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신장은 신체활동이 많은 군 (169.42 cm)과 신체활
동 보통 군 (168.17 cm)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165.57 cm)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컸다 (p < 

0.001). 전체 평균 체중은 ‘60.91 kg’이며, 남학생 (65.28 kg)이 여학생 (55.69 kg)보다 유의적으
로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체중은 신체활동 보통 군 (63.46 kg)이 신체활동 

많은 군 (59.88 kg)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59.37 k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전체 평균 허리둘레는 ‘72.07 cm’이며, 남학생 (75.05 cm)이 여학생 (69.37 cm)보다 유의적으
로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허리둘레는 신체활동 보통 군 (74.09 cm)이 신
체활동 많은 군 (70.40 cm)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71.73 cm)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
다 (p < 0.01).

전체 체질량지수는 ‘21.54 kg/m2’이며, 남학생은 ‘21.98 kg/m2’, 여학생은 ‘21.46 kg/m2’으로 나
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5).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체질량지수는 신체활동 보
통 군 (22.32 kg/m2),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21.58 kg/m2), 신체활동 많은 군 (20.71 kg/m2)의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비만도는 전체 71.6%가 ‘정상’이며,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은 군의 3.5%는 ‘저체중’, 7%

는 ‘비만’이지만 신체활동 보통 군의 7.0%는 ‘저체중’, 18.7%는 ‘비만’,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7.5%는 ‘저체중’, 12.4%는 ‘비만’으로 나타나 군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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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hropometric data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the status of physical activity
Variables Total (n = 659) Gender Wald F/ 

χ2-value
Status of physical activity Wald F/ 

χ2-valueBoy (n = 344) Girl (n = 315) Highly active  
(n = 57)

Moderately 
active (n = 196)

Inactive  
(n = 406)

Height (cm) 167.72 ± 0.41 172.00 ± 0.25 161.04 ± 0.28 1,085.7221)*** 169.42 ± 0.99a 168.17 ± 0.46a 165.57 ± 0.27b 16.318***

Weight (kg) 60.91 ± 0.51 65.28 ± 0.60 55.69 ± 0.43 171.832*** 59.88 ± 1.14b 63.46 ± 0.87a 59.37 ± 0.47b 9.2333***

Waist circumference (cm) 72.07 ± 0.35 75.05 ± 0.44 69.37 ± 0.37 86.914*** 70.40 ± 0.76b 74.09 ± 0.67a 71.73 ± 0.35b 7.487**

BMI (kg/m2) 21.54 ± 0.12 21.98 ± 0.17 21.46 ± 0.16 4.882* 20.71 ± 0.21c 22.32 ± 0.25a 21.58 ± 0.14b 13.031***

Obesity status 1.2792) 13.381**

Under weight 48 (6.9) 27 (7.3) 21 (6.4) 2 (3.5) 15 (7.0) 31 (7.5)
Normal 455 (71.6) 236 (72.7) 219 (70.5) 47 (82.5) 122 (65.5) 286 (72.4)
Over weight 61 (8.0) 29 (7.0) 32 (9.1) 4 (7.0) 21 (8.8) 36 (7.7)
Obesity 92 (13.5) 50 (13.0) 42 (14.0) 4 (7.0) 37 (18.7) 51 (12.4)
No-response 3 (-) 2 (-) 1 (-) 0 (-) 1 (-) 2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or number (weighted %).
BMI, body mass index.
a-cLower case letters are indicated Bonferroni comparison (a > c).
1)p-value by Wald F statistics.
2)Not significant.
**p < 0.01, ***p < 0.001.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식행동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
의 53.9%는 1주일에 ‘5–7회’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남학생의 58.5%와 여학생의 49.1%는 1

주일에 ‘5–7회’ 아침식사를 하며, 남학생의 13.9%와 여학생의 18.5%는 ‘아침결식’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아침결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은 군의 71.8%, 신체활동 보통 군의 56.7%,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50.0%가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침식사 빈도의 차이를 보였다. ‘아침결식’은 

신체활동이 많은 군 (7.2%)보다 신체활동 보통 군 (10.3%)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20.3%)

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점심식사는 조사대상자의 95.5%가 1

주일에 ‘5–7회’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97.2%와 여학생의 93.6%가 해당되었다. 그러나 여학
생의 5.8%는 1주일에 ‘3–4회’, 남학생의 1.3%는 ‘1–2회’ 식사를 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p < 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서는 신체활동이 많은 군의 100%와 신체
활동 보통 군의 97.4%,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93.9%가 1주일에 ‘5–7회’ 점심식사를 하고 

있으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4.5%는 1주일에 ‘3–4회’, 1.6%는 1주일에 ‘1–2회’만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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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ary behavior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the status of physical activity
Variables Total (n =659) Gender χ2-value Status of activity χ2-value

Boy (n = 344) Girl (n = 315) Highly active  
(n = 57)

Moderately active  
(n = 196)

Inactive  
(n = 406)

Frequency (times/wks)
Breakfast 6.8051) 18.939***

5–7 365 (53.9) 203 (58.5) 162 (49.1) 39 (71.8) 113 (56.7) 213 (50.0)
3–4 98 (13.9) 46 (11.9) 52 (15.9) 8 (12.3) 33 (15.1) 57 (13.5)
1–2 99 (16.1) 51 (15.7) 48 (16.5) 6 (8.8) 30 (17.9) 63 (16.2)
None 97 (16.1) 44 (13.9) 53 (18.5) 4 (7.2) 20 (10.3) 73 (20.3)

Lunch 9.679** 8.087***

5–7 631 (95.5) 334 (97.2) 297 (93.6) 57 (100.0) 192 (97.4) 382 (93.9)
3–4 22 (3.5) 6 (1.4) 16 (5.8) 0 (0.0) 4 (2.6) 18 (4.5)
1–2 6 (1.0) 4 (1.3) 2 (0.6) 0 (0.0) 0 (0.0) 6 (1.6)

Dinner 14.684** 4.419***

5–7 606 (91.3) 328 (95.1) 278 (87.1) 53 (94.0) 185 (94.1) 368 (89.5)
3–4 44 (7.3) 14 (4.5) 30 (10.3) 3 (5.7) 9 (5.0) 32 (8.7)
1–2 6 (0.9) 2 (0.3) 4 (1.5) 1 (0.3) 1 (0.5) 4 (1.1)
None 3 (0.5) 0 (0.0) 3 (1.1) 0 (0.0) 1 (0.4) 2 (0.7)

Companion
Breakfast 2.4221) 5.601**

Yes 270 (55.1) 157 (58.5) 113 (51.2) 27 (49.4) 96 (63.1) 147 (51.8)
No 193 (44.9) 92 (41.5) 101 (48.8) 20 (50.6) 50 (36.9) 123 (48.2)

Lunch 0.0061) 4.6921)

Yes 630 (96.2) 329 (96.3) 301 (96.2) 56 (97.1) 194 (98.5) 380 (95.0)
No 23 (3.8) 11 (3.7) 12 (3.8) 1 (2.9) 2 (1.5) 20 (5.0)

Dinner 0.2711) 2.8651)

Yes 537 (81.1) 283 (80.4) 254 (81.8) 45 (72.9) 162 (82.5) 330 (81.6)
No 113 (18.9) 59 (19.6) 54 (18.2) 11 (27.1) 32 (17.5) 70 (18.4)

Frequency of eating out 1.9371) 2.1861)

1/day ≤ 315 (49.3) 159 (47.6) 156 (51.1) 24 (43.9) 87 (46.4) 204 (51.5)
3–6/week 322 (47.0) 174 (49.3) 148 (44.5) 32 (52.4) 104 (49.8) 186 (44.8)
< 3/week 22 (3.7) 11 (3.1) 11 (4.4) 1 (3.7) 5 (3.8) 16 (3.7)

Dietary supplement 0.9361) 0.2321)

Yes 196 (28.3) 100 (26.7) 96 (30.1) 18 (30.0) 56 (27.2) 122 (28.6)
No 463 (71.7) 244 (73.3) 219 (69.9) 39 (70.0) 140 (72.8) 284 (71.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weighted %).
1)Not significant.
**p < 0.01, ***p < 0.001.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저녁식사는 조사대상자의 91.3%

가 1주일에 ‘5–7일’ 식사를 한다고 답하였다. 남학생의 95.1%가 1주일에 ‘5–7회’ 저녁식사를 하
지만, 여학생의 87.1%는 1 주일에 ‘5–7회’, 10.3%는 ‘3–4회’, 1.5%는 ‘1–2회’ 저녁식사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
이 많은 군의 94.0%, 신체활동 보통 군의 94.1%,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89.5%가 1주일에 

‘5–7회’ 저녁식사를 하고 있어 저녁식사의 규칙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8.7%는 1주일에 ‘3–4회’ 식사를 하지만 1.8%는 1주일에 ‘1–2회’ 또는 ‘결식’을 하고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전체 조사대상자의 55.1%가 아침식사의 타인 동반여부에 대하여 ‘예’, 44.9%는 ‘아니오’로 답
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서는 아침식사 시 타
인 동반여부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신체활동 보통 군 (63.1%)의 아침식사 타인 동
반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활동이 많은 군 (49.4%)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51.8%)의 

아침식사 타인 동반비율이 낮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1). 점심식사는 전체
의 96.2%, 저녁식사는 전체의 81.1%가 타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만 세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49.3%는 ‘1일 1회 이상’, 47.0%는 ‘1주일 3–6회’, 3.7%는 ‘1주일 3회 미만’으로 외
식을 하였으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영양보충제 섭취여부
는 전체의 71.7%가 ‘아니오’, 28.3%는 ‘예’이었으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생활습관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생활습관 조사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사대상
자의 58.0%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남학생의 62.5%, 여학생의 

53.3%가 ‘좋음’으로 답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활동이 많은 군의 67.8%는 ‘좋음’, 30.8%는 ‘보통’, 1.4%는 ‘나쁨’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55.6%는 ‘좋음’, 38.3%는 ‘보통’, 6.1%는 ‘나쁨’으로 생각하고 있어 군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5).

본인의 체형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40.9%는 ‘보통’, 33.7%는 ‘비만’, 25.4%는 ‘마른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의 35.5%가 ‘마른 편’으로 인식하며, 여학생의 14.7%는 

‘마른 편’, 46.4%는 ‘보통’, 38.9%는 ‘비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활동이 많은 군의 38.0%는 ‘마른 편’, 47.7%는 ‘보통’으로 

인식하였으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22.9%는 ‘마른 편’, 33.7%는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
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지난 1년간 체중조절 노력 여부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33.6%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 36.1%

는 ‘체중감소 노력’, 19.3%는 ‘체중유지 노력’, 10.9%는 ‘체중증가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의 40.6%와 여학생의 26.2%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답하였으나, 

남학생의 20.2%는 ‘체중증가 노력’을 하였으며, 여학생의 48.6%는 ‘체중감소 노력’을 24.2%

는 ‘체중유지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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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활동이 많은 군의 27.2%는 ‘체중증가 노력’을 하였으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38.5%는 ‘체중감소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1주일 동안의 근력운동 빈도는 전체 62.6%의 조사대상자가 ‘전혀 하지 않음’이었으며, 남학
생의 50.8%, 여학생의 75.2%가 해당되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27.8%는 3회 이상, 21.5%는 ‘1–2

회’, 여학생의 18.7%는 ‘1–2회’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신
체활동 수준에 따라 1주일에 3회 이상 근력운동을 한다고 답한 비율이 신체활동이 많은 군의 

49.5%,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12.6%이었으며, ‘전혀 하지 않음’은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군의 26.6%, 신체활동 보통 군의 52.7%,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72.6%로 나타나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전체 조사대상자의 12.6%는 흡연경험자로 남학생의 17.6%, 여학생의 7.3%로 남학생이 유의
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음주여부는 성
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34.2%가 음주 경험자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조사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평
균 혈중 중성지방은 82.80 mg/dL이며,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신체활동 수준
에 따라 신체활동 보통 군 (90.30 mg/dL)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87.91 mg/dL)이 신체활
동이 많은 군 (70.18 mg/d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총 콜레스테롤의 평균은 1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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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festyle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the status of physical activity
Variables Total (n = 659) Gender χ2-value Status of physical activity χ2-value

Boy (n = 344) Girl (n = 315) Highly active  
(n = 57)

Moderately active 
(n = 196)

Inactive  
(n = 406)

Subjective health status 6.2741) 6.438*

Good 381 (58.0) 207 (62.5) 174 (53.3) 37 (67.8) 117 (60.1) 227 (55.6)
Normal 246 (37.2) 119 (32.7) 127 (42.0) 19 (30.8) 73 (36.9) 154 (38.3)
Bad 32 (4.8) 18 (4.8) 14 (4.7) 1 (1.4) 6 (3.0) 25 (6.1)

Recognition of body image 37.688*** 17.359***

Slim 159 (25.4) 115 (35.5) 44 (14.7) 19 (38.0) 50 (26.8) 90 (22.9)
Normal 274 (40.9) 124 (35.6) 150 (46.4) 28 (47.7) 68 (33.5) 178 (43.4)
Obesity 226 (33.7) 105 (28.9) 121 (38.9) 10 (14.3) 78 (39.6) 138 (33.7)

Weight control during 1 year 100.259*** 27.553***

Lose weight 242 (36.1) 86 (24.4) 156 (48.6) 15 (25.2) 72 (34.5) 155 (38.5)
Maintain weight 127 (19.3) 55 (14.7) 72 (24.2) 6 (14.0) 43 (23.1) 78 (18.2)
Gain weight 65 (10.9) 61 (20.2) 4 (1.0) 14 (27.2) 22 (13.5) 29 (7.3)
Nothing 225 (33.6) 142 (40.6) 83 (26.2) 22 (33.6) 59 (28.8) 144 (36.0)

Frequency of strength exercise for a week 62.090*** 81.133***

5–7 50 (8.8) 42 (15.0) 8 (2.2) 14 (29.9) 14 (8.9) 22 (5.7)
3–4 57 (8.5) 45 (12.8) 12 (3.9) 10 (19.6) 17 (8.4) 30 (6.9)
1–2 136 (20.1) 79 (21.5) 57 (18.7) 16 (23.9) 60 (30.0) 60 (14.8)
None 416 (62.6) 178 (50.8) 238 (75.2) 17 (26.6) 105 (52.7) 294 (72.6)

Smoking 15,733*** 0.9341)

Yes 75 (12.6) 52 (17.6) 23 (7.3) 6 (16.3) 22 (13.0) 47 (11.9)
No 584 (87.4) 292 (82.4) 292 (92.7) 51 (83.7) 174 (87.0) 359 (88.1)

Drinking 1.6601) 2.3621)

Yes 197 (34.2) 109 (36.5) 88 (31.8) 21 (42.7) 55 (35.0) 121 (32.6)
No 462 (65.8) 235 (63.5) 227 (68.2) 36 (57.3) 141 (65.0) 285 (67.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weighted %).
1)Not significant.
*p < 0.05, ***p < 0.001.



mg/dL이며, 남학생은 161.22 mg/dL, 여학생은 169.17 mg/dL로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166.37 mg/dL)이 신체활동이 많은 

군 (158.37 mg/dL)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p < 0.01),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과 신체활동
이 많은 군은 신체활동 보통 군 (164.21 mg/dL)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평균 공복혈당
은 90.96 mg/dL이며, 남학생은 92.69 mg/dL, 여학생은 88.67 mg/dL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
았다 (p < 0.001). 그러나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혈중 헤
모글로빈의 평균은 14.48 g/dL이며, 남학생은 15.28 g/dL, 여학생은 13.17 g/dL로 남학생이 유
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은 군 (14.88 g/dL), 신체활동 

보통 군 (14.47 g/dL),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14.10 g/dL)의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혈중 헤마토크릿의 평균은 44.24%이며, 남학생은 46.36%, 여학생은 40.75%로 남
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은 군 (45.35%), 신
체활동 보통 군 (44.12%),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43.24%)의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p < 0.001). 혈중 요소질소의 평균은 12.55 mg/dL이며, 남학생은 12.95 mg/dL, 여학생은 

11.55 mg/dL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 보통 

군 (12.88 mg/dL)과 신체활동이 많은 군 (12.86 mg/dL)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11.92 mg/

dL)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혈중 크레아티닌의 평균은 0.76 mg/dL이며, 남학생
은 0.81 mg/dL, 여학생은 0.64 mg/dL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
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은 군 (0.81 mg/dL), 신체활동 보통 군 (0.75 mg/dL), 신체활동을 하지 않
는 군 (0.72 mg/dL)의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실태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주요 영양소 섭취실태는 Table 6과 같다. 에너
지 평균섭취량은 2,185.87 kcal이며, 남학생은 2,404.75 kcal, 여학생은 1,799.29 kcal로 남학생
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 많은 군 (2,300.51 kcal)과 신
체활동 보통 군 (2,231.76 kcal)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2,025.34 kcal)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p < 0.001). 탄수화물 평균섭취량은 318.71 g이며, 남학생은 354.40 g, 여학생은 265.46 g으
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 보통 군 (331.07 g)

과 신체활동이 많은 군 (325.42 g)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299.64 g)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단백질 평균섭취량은 82.22 g이며, 남학생은 88.77 g, 여학생은 64.09 g으로 남학생
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은 군 (92.70 g),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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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iochemical data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the status of physical activity
Variables Total (n = 659) Gender Wald F Status of physical activity Wald F

Boy (n = 344) Girl (n = 315) Highly active  
(n = 57)

Moderately active 
(n = 196)

Inactive  
(n = 406)

Triglyceride (mg/dL) 82.80 ± 1.35 88.55 ± 1.79 85.43 ± 2.06 1.6721) 70.18 ± 32.15b 90.30 ± 2.37a 87.91 ± 1.88a 24.950***

Cholesterol (mg/dL) 162.98 ± 1.00 161.22 ± 1.08 169.17 ± 1.14 24.220*** 158.37 ± 2.27b 164.21 ± 1.58ab 166.37 ± 0.87a 5.245**

FPG (mg/dL) 90.96 ± 0.30 92.69 ± 0.27 88.67 ± 0.30 105.639*** 91.68 ± 0.73 90.39 ± 0.38 90.83 ± 0.26 1.2871)

Hemoglobin (g/dL) 14.48 ± 0.05 15.28 ± 0.03 13.17 ± 0.06 711.384*** 14.88 ± 0.12a 14.47 ± 1.00b 14.10 ± 0.07c 13.331***

Hematocrit (%) 44.24 ± 0.14 46.36 ± 36 40.75 ± 0.16 741.827*** 45.35 ± 0.31a 44.12 ± 0.25b 43.24 ± 0.18c 13.906***

BUN (mg/dL) 12.55 ± 0.11 12.95 ± 0.12 11.55 ± 0.14 73.155*** 12.86 ± 0.21a 12.88 ± 9.19a 11.92 ± 0.11b 19.792***

Creatinine (mg/dL) 0.76 ± 0.01 0.81 ± 0.00 0.64 ± 0.00 831.023*** 0.81 ± 0.01a 0.75 ± 0.01b 0.72 ± 0.01c 16.86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FPG, fasting plasma glucose; BNU, blood urea nitrogen.
a-cLower case letters are indicated Bonferroni comparison (a > c).
1)Not significant.
**p < 0.01, ***p < 0.001.



동 보통 군 (81.92 g),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72.03 g)의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지방 평균섭취량은 61.63 g이며, 남학생은 66.65 g, 여학생은 51.18 g으로 남학생이 유
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은 군 (67.18 g)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57.47 g)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05), 신체활동 보통 군 (60.22 g)과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이섬유 평균섭취량은 20.74 g이며, 남학생은 22.69 g, 여학생
은 16.87 g으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
은 군 (22.52 g)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19.17 g)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p < 0.01), 신체활
동 보통 군 (20.53 g)은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총 에너지 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비율은 59.00: 14.99: 24.83이며, 남
학생은 59.59: 14.81: 24.37, 여학생은 59.64: 14.30: 24.96이며, 신체활동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
은 군 57.12: 15.93: 25.95, 신체활동 보통 군 60.18: 14.79: 23.55,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59.71: 

14.26: 25.01로 모든 군이 적정 섭취비율 범위 내에 해당되었다. 탄수화물의 섭취비율은 성별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 보통 군 (60.18)이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군 (59.71)과 신체활동이 많은 군 (57.1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단
백질 섭취비율은 남학생은 14.81, 여학생은 14.30으로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신체
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은 군 (15.93)이 신체활동 보통 군 (14.79)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14.2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지방의 섭취비율은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은 군 (25.95)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25.01)이 신체활동 보통 군 (23.5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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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utrition intake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the status of physical activity
Variables Total (n = 659) Gender Wald F Status of physical activity Wald F

Boy (n = 344) Girl (n = 315) Highly active  
(n = 57)

Moderately active 
(n = 196)

Inactive  
(n = 406)

Energy (kcal) 2,185.87 ± 28.27 2,404.75 ± 32.91 1,799.29 ± 35.74 153.632*** 2,300.51 ± 63.79a 2,231.76 ± 55.87a 2,025.34 ± 33.68b 8.990***

Carbohydrate (g) 318.71 ± 4.09 354.40 ± 5.11 265.46 ± 5.41 147.217*** 325.42 ± 7.86a 331.07 ± 8.10a 299.64 ± 5.25b 6.789**

Protein (g) 82.22 ± 1.65 88.77 ± 1.65 64.09 ± 1.67 111.035*** 92.70 ± 3.83a 81.92 ± 2.72b 72.03 ± 1.34c 14.834***

Fat (g) 61.63 ± 1.21 66.65 ± 1.46 51.18 ± 1.72 43.279*** 67.18 ± 3.01a 60.22 ± 2.34ab 57.47 ± 1.42b 4.065*

Fiber 20.74 ± 0.41 22.69 ± 0.51 16.87 ± 0.48 69.867*** 22.52 ± 0.85a 20.53 ± 0.70ab 19.17 ± 0.47b 6.921**

Energy distribution (%)
% Carbohydrate 
(55–65)

59.00 ± 0.35 59.59 ± 0.38 59.64 ± 0.62 0.0041) 57.12 ± 0.72c 60.18 ± 0.61a 59.71 ± 0.41b 5.273**

% Protein 
(7–20)

14.99 ± 0.17 14.81 ± 0.17 14.30 ± 0.17 4.037* 15.93 ± 0.41a 14.79 ± 0.27b 14.26 ± 0.13b 8.460***

% Fat (15–30) 24.83 ± 0.33 24.37 ± 0.30 24.96 ± 0.55 0.8391) 25.95 ± 0.73a 23.55 ± 0.58b 25.01 ± 0.35a 3.763*

Vitamin A (µgRAE) 361.91 ± 13.51 400.35 ± 13.72 318.75 ± 10.90 26.310*** 356.26 ± 31.03 374.83 ± 23.09 354.64 ± 10.40 0.2991)

Vitamin B1 (mg) 1.45 ± 0.03 1.62 ± 0.03 1.11 ± 0.03 115.467*** 1.55 ± 0.06a 1.51 ± 0.06a 1.29 ± 0.03b 10.121***

Vitamin B2 (mg) 1.80 ± 0.05 1.94 ± 0.03 1.48 ± 0.04 75.191*** 1.97 ± 0.13 1.78 ± 0.06 1.66 ± 0.04 3.3461)

Niacin (mg) 13.37 ± 0.28 14.74 ± 0.30 10.79 ± 0.37 71.500*** 14.09 ± 0.60a 13.90 ± 0.54a 12.12 ± 0.27b 7.192**

Vitamin C (mg) 51.59 ± 2.07 53.73 ± 2.49 53.69 ± 4.76 0.0001) 41.29 ± 3.14ab 61.98 ± 5.26a 51.51 ± 3.67b 5.360**

Calcium (mg) 563.17 ± 13.21 592.37 ± 11.15 470.30 ± 16.69 36.658*** 636.36 ± 31.42a 536.52 ± 24.63b 516.64 ± 12.23b 5.876**

Phosphorus (mg) 1,155.88 ± 24.54 1,246.13 ± 20.16 903.84 ± 22.57 130.385*** 1,309.40 ± 61.32a 1,140.45 ± 34.41b 1,017.78 ± 17.21c 13.349***

Sodium (mg) 3,274.91 ± 58.86 3,653.03 ± 69.63 2,680.69 ± 67.14 104.969*** 3,398.97 ± 147.60a 3,364.19 ± 89.33ab 3,061.59 ± 64.27b 6.531**

Potassium (mg) 2,498.53 ± 41.65 2,726.38 ± 43.57 1,994.35 ± 54.33 109.272*** 2,707.37 ± 99.49a 2,553.75 ± 69.06a 2,234.47 ± 44.86b 13.266***

Iron (mg) 11.37 ± 0.30 12.78 ± 0.26 9.22 ± 0.22 133.907*** 11.70 ± 0.67ab 11.82 ± 0.45a 10.59 ± 0.20b 3.82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a-cLower case letters are indicated Bonferroni comparison (a > c).
1)Not significant.
*p < 0.05, **p < 0.01, ***p < 0.001.



비타민 A 평균섭취량은 361.91 μgRAE 이며, 남학생은 400.35 μgRAE, 여학생은 318.75 μgRAE

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세 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비타민 B1 평균섭취량은 1.45 mg이며, 남학생은 1.62 mg, 여학생은 1.11 mg으로 남
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은 군 (1.55 mg)과 

신체활동 보통 군 (1.51 mg)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1.29 mg)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비타민 B2 평균섭취량은 1.80 mg이며, 남학생은 1.94 mg, 여학생은 1.48 mg으로 남학
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니아신 평균섭취량은 13.37 mg이며, 남학생은 14.74 mg, 여학생은 10.79 mg으로 남학생이 유
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이 많은 군 (14.09 mg)과 신체활동 

보통 군 (13.90 mg)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12.12 mg)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비
타민 C 평균섭취량은 51.59 mg이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
라 신체활동 보통 군 (61.98 mg)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51.51 m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
으며 (p < 0.01), 신체활동이 많은 군 (41.29 mg)과 두 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칼슘 평균섭취량은 563.17 mg이며, 남학생은 592.37 mg, 여학생은 470.30 mg으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 많은 군 (636.36 mg)이 신체활
동 보통 군 (536.52 mg)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516.64 m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인 평균섭취량은 1,155.88 mg이며, 남학생은 1,246.13 mg, 여학생은 903.84 mg으로 남
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 많은 군 (1,309.40 mg), 

신체활동 보통 군 (1,140.45 mg),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1,017.78 mg)의 순으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 (p < 0.001). 나트륨의 평균섭취량은 3,274.91 mg이며, 남학생은 3,653.03 mg, 여
학생은 2,680.69 mg으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
활동 활동이 많은 군 (3,398.97 mg)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3,061.59 m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 < 0.01), 두 군과 신체활동 보통 군 (3,364.19 mg)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칼륨 

평균섭취량은 2,498.53 mg이며, 남학생은 2,726.38 mg, 여학생은 1,994.35 mg으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 많은 군 (2,707.37 mg)과 신체활
동 보통 군 (2,553.75 mg)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2,234.47 m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철 평균섭취량은 11.37 mg이며, 남학생은 12.78 mg, 여학생은 9.22 mg으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신체활동 보통 군 (11.82 mg)이 신체활동
을 하지 않는 군 (10.59 m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 < 0.01), 신체활동 많은 군 (11.70 mg)

과 두 군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식행동과 영양섭취 실태를 비교
하기 위하여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3차년도에 해당되는 2017–2018년 자료를 분석하였
다.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실천 빈도를 기준으로 ‘신체활동 많은 군’, ‘신체활동 보통 군’,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으로 구분하였다.

총 659명 중 남학생은 344명 (51.5%), 여학생은 315명 (48.5%) 이며, 주 4–7일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군은 57명 (8.9%), 주 1–3일 보통수준의 신체활동을 하는 군은 196명 (29.7%), 신체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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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군은 406명 (61.4%)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하
였다. Lee와 Yang [31]의 중학생의 신체활동 수준분석에서도 조사대상자의 27.3%만이 2018년 

WHO가 제시한 청소년의 신체활동 기준 (1일 중·고강도 신체활동 60분 이상)을 충족한다고 

보고되었다. 신체활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구원 수는 3인보다는 4인 이상일 때 더 많
이 하고 있었는데, 이는 형제·자매가 있는 가구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더 신
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Guthold 등 [11]의 1,600만 명의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8%의 남학생과 85%의 여학생이 운동을 매우 적게 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순위가 전체 146개국 중 남학생은 

145위, 여학생은 146위로 매우 활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Jang [32]은 방학 중과 학
기 중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활동 시간이 유의적으로 많다고 보고하였으며, Hwang

과 Hwang [33]도 82% 이상의 여학생이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한 신체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
는다고 보고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장, 체중, 허리둘레 및 체질량지
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서는 신체활동을 많이 하거나 보통 군의 청
소년들의 신장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청소년들보다 컸으나, 몸무게, 허리둘레 및 체
질량지수는 신체활동 보통 군이 높았다. 그러나 비만도는 신체활동이 많은 군은 정상체중이 

82.5%, 과체중 이상이 14.0%이나 신체활동이 보통인 군은 정상체중이 65.5%, 과체중 이상이 

27.5%,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은 정상체중 72.4%, 과체중 이상이 20.1%로 나타났다. 특히, 

저체중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7.5%로 세 군 중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 대상의 Cha [25]

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활동 실천 빈도가 많은 군의 신장이 더 높았으며, 체질량지수가 정상
범위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체육시간의 신체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체질량지수가 정상 내
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며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위한 스포츠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안
하였다. Kim과 Jung [6]의 연구에서도 신체활동지침을 잘 실천하는 남학생의 53.1%는 정상
체중, 13.3%는 비만이나 신체활동지침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44%가 정상체중, 18.8%

가 비만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식사빈도조사를 통한 식행동 분석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빈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서는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아침과 

저녁식사 빈도가 높으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아침과 저녁결식의 빈도가 높았다. 

점심식사 빈도는 학교급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일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점심결식이 나타나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겠다. 청소년의 아침결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한 Choi 등 [17]에 따르면 아침식사 섭취군이 결식군보다 에너지, 단
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외에 비타민과 무기질 등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 섭취가 높으며, 특히 

탄수화물은 뇌의 에너지 급원으로 활발한 학업수행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
러나 아침결식을 한 청소년들의 간식섭취빈도가 높으며, 특히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등의 

섭취가 높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34-37]의 보고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아침결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전에 찾아 식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빈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신체활동이 많은 군이 신체활동 보통 군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과 비교하여 아침식사 

시 타인 동반빈도가 낮았다. 이는 신체활동이 많은 군의 아침식사 빈도가 높았던 점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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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참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보다는 혼자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로 예측된다. Bae [38]는 아침식사에 따른 청소년의 영양섭취 상태 평가에서 아침결
식군 및 혼자 아침식사 군이 가족 동반 아침식사 군보다 미량 영양소 섭취 밀도가 낮으며, 식
사의 질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아침식사 환경 개선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
활동이 많은 군이 아침식사를 혼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외식빈도는 신체활동의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의 49.3%

는 매일 외식, 47.0%는 1주일에 3–6회 외식을 하는 등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거의 매일 외식
을 하고 있었다. 선행연구 [9]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구나 지
인 혹은 혼자서 외식을 하는 장소로 편의점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Kim [39]의 고등학생
의 편의점 이용실태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학생의 74.4%가 매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목적은 간식구매 (67.8%)와 식사용 제품구매 (22.3%)이며, 과일, 우유제품보다는 음료
류, 라면, 과자류, 김밥 및 핫바 등의 패스트푸드를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
나 Kim과 Jung [6]은 신체활동지침 실천 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아침식사, 과일, 채소, 우유섭
취 등의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매일 규칙적으로 운
동하는 학생들은 전반적인 생활습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강 식생활을 실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신체활동의 장려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활동이 많은 군에서는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67.8%로 높게 나타났
다. 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를 이용한 Son 등 [27]에 따르면 고강도 신체활동을 주 3일 이
상 실천한 청소년의 31.7%는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Hwang과 Kim [40]의 

연구에서는 주 1–2일 신체활동을 한 남학생이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가장 좋게 인식한다
고 보고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건강상태를 좋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는 본인의 체형을 마른 편으로 인식하는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많으며, 비만으로 인식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서는 

신체활동이 많은 군에서 자신의 체형을 마른 편 (38.0%) 또는 보통 (47.7%)으로 인식하는 반
면 신체활동이 보통인 군 (39.6%)과 없는 군 (33.7%)에서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
았다. 즉, 자신의 체형이 마른 편으로 인식한 남학생의 신체활동이 많았으나 비만으로 인식
한 여학생들이 실제로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Rho와 Lee [41]의 청소년대상 

연구에서도 정상체중인 29.0%의 여학생과 22.3%의 여학생들이 본인의 체형을 비만으로 인
식하고 있으며, 63.8%의 여학생과 30.2%의 남학생들이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수준의 차이는 지난 1년간의 체중조
절 경험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신체활동이 많은 군의 경우,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체중증
량을 위해 노력한 반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은 체중감량 노력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36.0%가 체중조절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체중조절이 아닌 

무분별한 결식 등을 통한 체중조절을 시도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여학
생의 75.2%가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의 72.6%가 근
력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체중조절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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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적 특성 분석결과, 신체활동이 청소년들의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
고 혈중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체활동
이 많은 군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남학생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낮았다. 신체활동이 많거나 

또는 보통 수준인 군의 생화학적 수치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났으며 신장 기능 검사의 지표 [42]로 사용되는 혈중 요소질소와 혈중 크레아틴은 신체활
동을 하지 않는 군이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세 군 모두 정상범위에 해당되었다. 

Kanehl 등 [43]은 과잉 에너지섭취와 적은 신체활동 등으로 인한 비만은 심리적인 우울을 발
생하며 높은 혈압 및 인슐린, 중성지방 수치와 다른 대사증후군 발생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
다. Jung과 Kim [29]은 청소년들이 공복혈당을 정상범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체중 유
지와 중강도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Kim과 Kim 

[44]은 규칙적으로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하는 여대생의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적으로 

낮다고 하였으며, Jeong 등 [45]의 8주간 신체활동 실천에 참여한 비만 대학생의 총 콜레스테
롤 수치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조사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본 조사대상자의 영양섭취 실태를 살펴 본 결과, 총 에너지 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
비율은 모든 군에서 적정 섭취비율 범위 내에 해당되었으나 신체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에
너지와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단
백질과 지방의 섭취량은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3–15세와 16–18세 남녀 청소년의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46]과 비교한 결과, 평균 에
너지 섭취량은 에너지필요추정량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EER)보다 낮으며, 식이섬
유 평균 섭취량은 충분섭취량 (Adequate Intake, AI)보다 부족하였다. 인, 비타민 A, 비타민 B1, 

니아신, 비타민 C의 평균 섭취량은 권장섭취량 (Recommended Nutrient Intake, RNI)보다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철의 평균 섭취량은 권장섭취량 (RNI)보다 부족하였으며, 칼륨
의 평균 섭취량은 충분섭취량 (AI)보다 부족하였다. 그러나 단백질의 평균 섭취량과 비타민 

B2의 평균 섭취량은 권장섭취량 (RNI)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특히, 나트륨의 평균 섭취
량은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 (Chronic Disease Risk Reduction intake)인 2,300 mg보다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의 신체활동을 하는 청
소년들의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량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
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신체활동이 많은 청소년들의 비타민 C의 섭취량은 신
체활동이 보통인 군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Lee와 

Ryu [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식이섬유, 비타민 A, 니아신, 비타민 C, 칼륨의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어 본 조사와 동일한 영양섭취실태를 보였는데, 이러한 영양소의 부족
은 청소년들의 채소류 등의 식물성 식품의 섭취 부족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였다. Jung과 Kim 

[29]의 여자 청소년대상 연구에서는 비타민 B1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량
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으로 보
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 [29]는 식이섬유가 포함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할수록 

다양한 미량영양소의 섭취가 높아지므로 섭취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비타민 C 섭취를 높이기 위하여는 채소와 과일의 섭취뿐만 아니라 

카페인함유 음료나 탄산음료 대신 과일음료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이외에 모든 신체활동 군의 청소년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기
준 [46]보다 매우 높은 섭취량을 나타난 점을 볼 때 학교급식의 나트륨 저감화 실시 및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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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선택을 위한 영양교육의 강화가 필요하겠다.

이상의 결과, 청소년의 신체활동의 수준에 따라 체질량 지수, 식사의 규칙성, 체중조절 경험 

및 영양섭취실태의 차이를 보였으며, 신체활동의 실천 정도가 많을수록 본인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것을 고
려하여 청소년들에게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학교 정규 수업과
정 중 체육수업이나 다양한 방과 후 학교 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겠다.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식행동과 영양섭취 실태를 비교
하기 위하여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3차년도 (2017–2018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총 659

명 중 남학생은 344명 (51.5%), 여학생은 315명 (48.5%)이며,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실천 빈
도를 기준으로 ‘신체활동 많은 군’ 57명 (8.9%), ‘신체활동 보통 군’ 196명 (29.7%),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 406명 (61.4%)으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이 많은 군의 81.5%는 남학생, 신체활
동이 없는 군의 59.9%는 여학생이었다.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아침식사, 점심
식사, 저녁식사 빈도가 높았다. 남학생의 35.5%는 ‘마른 편’, 여학생의 38.9%는 ‘비만’으로 인
식하였으며, 남학생의 20.2%는 ‘체중증가’, 여학생의 48.6%는 ‘체중감량’ 노력을 하였으며, 남
학생의 근력운동 실시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신체활동에 따라서는 신체활동이 많은 군
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67.8%로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활동이 많은 

군에서 자신의 체형을 마른 편 또는 보통으로 높게 인식하는 반면 신체활동이 보통인 군과 없
는 군에서는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생화학적 특성은 콜레스테롤
은 여학생이 공복혈당, 혈중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혈중 요소질소, 혈중 크레아틴은 남학
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활동이 많은 청소년들의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낮은 반
면 혈중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은 유의적으로 높았다. 혈중 요소질소와 혈중 크레아틴은 신
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총 에너지 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비
율은 모든 군이 적정 섭취비율 범위이었다. 신체활동을 하는 군의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량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신체활동을 하는 군의 비
타민 B1, 니아신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무기질은 신체활동이 많은 군의 칼슘, 인, 나
트륨, 칼륨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철의 섭취량은 신체활동이 보통인 군이 유의적
으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 성별에 따라 신체활동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규칙적인 신체활
동은 청소년의 체질량지수, 식행동 및 영양소 섭취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학교 체육수업 참
여를 통한 신체활동의 촉진과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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